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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가 물가로 가까이 다가가

자 반려견 한 마리가 사고를 막기 

위해 아이 옷을 끌어당겨 물가에

서 벗어나게 하는 모습이 담긴 영

상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16일 트위터상에 처음 공개

된 이 영상은 반려견이 어떻게 아

이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반응하

는지를 보여준다.

실제 영상을 보면 하늘색 원피스

를 입은 여자아이가 물에 빠진 공

을 건지려는지 물가로 다가선다. 그

러자 뒤에서 반려견이 나타나 아이 옷자락을 물고 물

가에서 벗어나게 한다. 

더욱이 놀라운 점은 그 다음에 이어진 반려견의 행

동이다. 반려견은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어 공을 

입에 물고 물 밖으로 나온다. 

역대급 다둥이 부부가 화제이다. 

파라과이 레파트리아시온에 살고 있는 

노부부 그레고리오 고메스(80)와 바실리

아 아구아요(74)가 그 주인공. 지역에선 

‘슈퍼 부모’로 널리 알려져 모르는 사

람이 없다는 부부는 아들 17명, 딸 4명 

등 모두 21명의 자식을 뒀다.

10대 후반에 결혼을 한 할머니 아구아

요는 지금으로부터 56년 전 첫 아들을 

낳았다. 이후 1~2년 터울로 줄줄이 아이

들이 태어났다. 마지막으로 출산의 기쁨을 누린 건 

26년 전, 48살 때였다.

워낙 오래 전이라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집에서 태

어난 자식이 적지 않다. 특히 첫째와 둘째는 할머니 

혼자 집에서 출산했다. 할머니는“남편이 산파를 부

르러 간 사이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다.”고 말했다.

한 번은 유산의 아픔도 있었다. 몇 번째였는지 정확

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할머니는 임신 3개월 만에 아

기를 유산한 적이 있다. 이 아이까지 무사히 태어났

더라면 22명의 자식을 두었을 것이다.

아이를 지킨 반려견의 놀라운 행동

자식이 21명 … 역대급 다둥이 부부

미국의 10대 소

년들이 또래 10대 

한 명을 총으로 위

협하며 폭력을 행

사하는 내용의 동

영상이 공개돼 공

분이 일고 있다.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문

제의 동영상은 한 

남학생이 무릎을 

꿇은 채 누군가로

부터 총으로 위협

받는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피해 학생은 13세 남학생이며, 그의 머

리에 총을 겨누고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들은 

알렉산더 슈라더(17)라는 소년을 포함한 2명으

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총으로 위협하며 자

신들의 발에 입을 맞추라고 강요하거나, 이를 듣

지 않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고 돈을 빼앗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일부 가해자가 해당 장면을 촬

영했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이를 알게 된 뒤 경

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인 에밀리 브리지스는 폭스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지난 주말, 자폐 스펙

트럼(지적장애가 수반되지 않는 자폐성 장애)을 

앓는 아들이 상처를 입고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아들이 문제의 동영상을 보여주기 전까지, 아들

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지 못했다.”고 말

했다.

이어“나는 미칠 듯이 화가났다. 내 아들은 스

스로를 방어할 줄 모르는 아이”라며“그 길로 경

찰에 달려가 이를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브리지스는 다른 아이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동시에, 가해자들의 이 같은 행동은 

절대 옳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아들의 

피해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분노했고 신고를 받은 경

찰도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 18일, 경찰은 가

해자들을 체포했고 모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겁 없는 10대들 … 머리에 
총 겨누고 또래 폭행

이 놀라운 모습으로 화제에 오른 게시물에는 수많

은 사람이 반응을 보였다.“현명한 개다.”,“아이를 지

켜줘 고맙다.”,“촬영자도 개를 신뢰하는 것”,“이런 

영상이라면 몇 번이라도 볼 수 있다.”등 호평이 이

어지고 있다.

할머니는“인생의 20년 정도를 임신한 상태로 보냈

다.”면서“당시엔 힘들었지만 훌륭하게 자란 자식들

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이처럼 많은 자식을 낳느라 고생을 했다

면 할아버지는 경제적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을 했

다. 할아버지 고메스는“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보

통의 6배는 일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원래 대가족을 갖는 게 소원이었다.”면서    

“하느님과 아름다운 부인 덕분에 소원을 이루게 됐

다. 자식들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게 큰 기쁨이었다.”

고 말했다.


